
Mussar from Parashat Toldot 

Theme: From Seeking the Blessing to Becoming Worthy of It  

주제: 축복을 구하는 것에서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 

Parashat Toldot presents a profound lesson about the 

human struggle between desire and spiritu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lives of Yitshaq, Rivqah, 

Esaw, and Ya'aqob, the Torah reveals that receiving a 

blessing is not the same as possessing the character 

necessary to carry it. The true measure of spiritual 

maturity is not simply what we receive from YHWH, 

but what we become through obedience, patience, and 

faithfulness. 

파라샤 톨도트는 인간의 욕망과 영적 책임 사이에서 

일어나는 깊은 갈등을 보여 줍니다. 이츠하크, 리브카, 

에사우, 야아코브의 삶을 통해 토라는 축복을 받는 것과 그 

축복을 감당할 성품을 갖추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영적 성숙의 참된 기준은 야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에만 있지 않고, 순종과 인내와 신실함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에 있습니다. 

The Danger of Living for the Immediate 눈앞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의 위험 

Esaw returned from the field exhausted and hungry. 

When Ya'aqob offered him bread and lentil stew in 

exchange for his birthright, Esaw surrendered 

something of lasting value to satisfy a temporary 

appetite (Genesis 25:29–34). His failure was not 

merely that he was hungry, but that he allowed an 

immediate physical desire to determine the value of 

his spiritual inheritance. Hunger eventually passes, but 

the consequences of careless decisions may remain for 

generations. 

에사우는 들에서 돌아왔을 때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야아코브가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며 떡과 팥죽을 내놓자, 

에사우는 순간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귀중한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창 25:29–34). 

그의 잘못은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욕구가 영적 유산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배고픔은 결국 지나가지만, 

경솔한 선택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남을 수 있습니다. 

This teaches us the Mussar principle of zehirut, 

spiritual watchfulness. We must learn to distinguish 

between what feels urgent and what is truly important. 

Anger, impatience, pleasure, and personal ambition 

can all become bowls of stew when we allow them to 

govern our decisions. A disciplined soul learns to 

pause before sacrificing an eternal responsibility for 

temporary satisfaction. 

이것은 영적 경계와 신중함을 뜻하는 무사르의 원리인 

*제히루트(zehirut)*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당장 급하게 

느껴지는 것과 참으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와 조급함, 쾌락과 개인적인 야망도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게 되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영혼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책임을 희생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Faithfulness Without Manipulation 속임수 없이 신실함을 지키는 삶 

Ya'aqob valued the blessing that Esaw treated lightly. 

Yet his desire for the blessing eventually led him, with 

Rivqah's help, to deceive his father (Genesis 27). 

Although YHWH had already declared that the older 

야아코브는 에사우가 가볍게 여겼던 축복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얻으려는 열망은 결국 

리브카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으로 



would serve the younger (Genesis 25:23), Ya'aqob 

attempted to secure the promised future through 

human manipulation. His actions remind us that even 

a worthy spiritual desire can become corrupted when 

pursued through dishonest means. 

이어졌습니다 (창 27장). 야훼께서는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창 25:23), 야아코브는 

인간적인 속임수를 통해 약속된 미래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추구하면 그 소망 자체가 왜곡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Here we encounter emet, the Mussar virtue of 

truthfulness. YHWH's promises do not authorize us to 

abandon integrity. We may believe that our goals are 

righteous, but righteousness must also govern the 

methods we use to achieve them. Faith does not mean 

forcing YHWH's promises into fulfillment. It means 

remaining faithful while trusting His timing.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함을 뜻하는 무사르의 덕목인 

*에메트(emet)*를 발견합니다. 야훼의 약속은 우리가 

정직함을 버려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의롭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 역시 

의로워야 합니다. 믿음은 야훼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힘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The Quiet Strength of Yitshaq 이츠하크가 보여 준 조용한 강인함 

While Ya'aqob and Esaw struggled over inheritance, 

Yitshaq demonstrated another kind of strength. When 

the Philistines disputed the wells his servants had dug, 

he repeatedly moved away rather than allowing 

conflict to consume him (Genesis 26:19–22). Finally, 

at Rehoboth, he acknowledged that YHWH had made 

room for them. His patience was not weakness. It was 

the strength of a man who trusted that his future did 

not depend upon winning every confrontation. 

야아코브와 에사우가 상속과 축복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동안, 이츠하크는 또 다른 형태의 강인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을 두고 다투었을 때, 

그는 갈등에 휘말리기보다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 

26:19–22).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러 그는 야훼께서 

자신들에게 넓은 장소를 마련해 주셨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다툼에서 

승리해야만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의 강인함이었습니다. 

Yitshaq teaches the virtues of (סַבְלָנוּת) savlanut, 

patience, and (עֲנָוָה) anavah, humility. Not every 

accusation requires an answer, and not every 

disagreement must become a battle. Sometimes the 

greatest expression of faith is the willingness to 

surrender a lesser victory in order to preserve peace 

and remain within YHWH's purpose. 

이츠하크는 인내를 뜻하는 *사블라누트(savlanut)*와 겸손을 

뜻하는 *아나바(anavah)*의 덕목을 가르칩니다. 모든 비난에 

대답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의견 차이를 싸움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지키고 야훼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 작은 승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The Blessing Must Transform the Person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The story of Toldot does not end with Ya'aqob 

comfortably enjoying his father's blessing. Instead, he 

must leave his home, face uncertainty, and begin a 

journey that will eventually transform his character. 

The blessing was real, but his character still required 

refinement. YHWH's calling did not eliminate the 

need for spiritual growth; it made that growth 

necessary. 

톨도트의 이야기는 야아코브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훗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참된 것이었지만, 그의 성품은 여전히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훼의 부르심은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This is the central lesson of Toldot: the inheritance of 

faith must become the practice of faith. Esaw teaches 

us not to despise what is sacred. Ya'aqob teaches us 

not to pursue sacred things through deception. Yitshaq 

teaches us to trust YHWH without constantly 

defending our own interests. Together, their lives 

remind us that the greatest blessing is not merely to 

receive what YHWH has promised, but to become a 

person whose character reflects His truth. 

이것이 톨도트의 핵심 교훈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반드시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에사우는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야아코브는 거룩한 것을 

속임수로 얻으려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츠하크는 

자신의 이익을 끊임없이 방어하지 않더라도 야훼를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들의 삶은 가장 큰 축복이 단순히 

야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진리를 

성품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데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Core Mussar — 핵심 무사르 

1. Value what is eternal. Never exchange spiritual 

responsibility for temporary satisfaction. 

1.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 책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2. Pursue righteousness through righteous means. A good 

purpose does not justify deception. 

2. 의로운 목적은 의로운 방법으로 추구하십시오. 선한 

목적이 속임수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3. Practice patience and humility. Not every conflict must 

be won; sometimes peace is the greater victory. 

3. 인내와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다툼에서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4. Become worthy of the blessing. Spiritual inheritance is 

not merely a privilege to receive, but a responsibility to 

fulfill. 

4.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 유산은 단순히 

받는 특권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 가야 할 책임입니다. 



Final Reflection: The question of Toldot is not simply, "Who will receive the blessing?" but "What kind of person will 

carry the blessing?" YHWH's blessings are meant not only to change our circumstances but also to transform our 

character. 

마지막 묵상: 톨도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누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축복을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야훼의 축복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성품까지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